
<4월 정례 공정방송위원회 결과 보고서>

□일시•장소 : 2019년 4월19일(금) 본관 지하1층 화상회의실 16:00~17:00

□공방위원
▪노측 : 강성원 언론노조KBS본부 부본부장, 송명훈 언론노조KBS본부 공정방
송추진위원회 간사, 정태민 언론노조KBS본부 중앙위원, 이영일 KBS노조 춘천
지부장 (교체위원 : 심인보 KBS노조 총무실장)
▪사측 : 정필모 부사장, 김의철 보도본부장, 손관수 사회주간, 임장원 디지털
뉴스주간 (교체위원 : 이영석 재난방송센터장) 

□안 건
 1.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 후속조치 
 2. 본부장 신임투표 결과 후속조치

□안건 협의 결과

노측, “KBS 재난방송 시스템, 원점에서 재구성해야”
사측, “매뉴얼 전면 개편·인력장비 보강...5월 중순까지 개선안 마련”

1.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 후속조치
  노측은 지난 4월9일 열린 강원도 고성 산불 관련 긴급 공정방송위원회의 후
속조치로 재난방송시스템 개선 대책과 진행 경과를 보고 받았다. 노측은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KBS의 재난방송을 원점에서 재구성해야한다고 강조했
다. 
  사측은 재난방송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측은 재난 상황별 대응방안을 세분화하고, 스마트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최신 디지털 환경을 반영해 비상방송지침과 재난방송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겠
다고 밝혔다. 또 초기 재난 정보를 실시간 수집해 선제적으로 방송을 할 수 있
도록 정부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보도본부의 뉴스특보 제작 시스템도 재난정보가 통합 운용될 수 있도록 개
선하고, 재난방송센터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CCTV, 그래픽 
등을 운용할 재난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MNG 등 장비를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재난방송 교육과 훈련을 월1회 수준으로 상설화하고, 재난방송 관련 상황을 



모든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은 
지역국의 재난방송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국의 재난방송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분과-재난방송매뉴얼 ▲2분과-비
상근무규정 및 비상방송지침 ▲3분과-장비 ▲4분과-인력 등 4개 분과의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4월26일까지 1차 개선안을 만들고, 5월 중순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측, “불신임 받은 김용덕 기술본부장 해임해야”
사측, “4월 안에는 인사조치 있을 것으로 예상”

2. 본부장 신임투표 결과 후속조치
  노측은 지난 4월8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김용덕 기술
본부장이 재적 투표자의 2/3 불신임을 받음에 따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단
체협약 제25조 4항은 재적 조합원 2/3 이상 불신임시 조합은 해당 본부장의 
해임을 건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번 신임투표가 본부장 뿐만 아니라 사장, 부사장을 비롯
해 경영진 전체가 1년을 되돌아보는 성찰의 계기가 됐으며, 결과를 매우 엄중
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측은 인사권자인 사장에게 노측의 의견을 
전달할 것이며, 4월 안에는 인사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끝>


